
<2012년 10월 2일 화요일 새벽 잠언>

* 2012년 8월 27일 새벽 4시 잠언

1. 인간은 거죽은 못 없앤다. (설명 : ‘근성’을 못 없앤다는 말이다.)

2. 인간은 과일로 따지면 껍질이 없는 ‘딸기’가 아니다.

3. 인간은 껍질이 있는 배나 사과와 같다. (설명 : 인간은 육이라서 껍질같이 

근성이 있다는 말이다.)

4. 육은 껍질이고, 혼과 영은 알맹이다. (설명 : 고로 껍질을 안 없애도 안에 

알맹이가 있다. 껍질이 보호하면서 알맹이가 자라게 한다.)

5. 본체는 온 지체를 다 가지고 있고, 분체는 지체의 부분만 가지고 있다.

6. 성자 분체인 한 사람만, 그가 세상을 대표할 때만 본체 입장이다. 그가 세

상을 대표할 때만 분체이지만 본체 입장으로서 지체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

수 있다.

7. 성자 본체 앞에 그의 분체는 영의 입장으로 반쪽이다. 백성들은 육의 입장

으로 나머지 반쪽이다. 고로 분체 반쪽과 백성들 반쪽이 합쳐서 세상의 본체 

역할을 한다. 그렇게 하나 되어 본체가 되어 성자 본체의 대상 역할을 해 준

다.

8. 성자 본체 앞에 그의 분체가 육적으로만 볼 때 세상 모든 자들 앞에 본체가 

된다. 성자 분체 앞에 세운 자가 분체인데 그가 영의 입장으로 반쪽이고, 백성

들이 육의 입장으로 나머지 반쪽이다.

9. (8월 27일 월요일 새벽 선생님의 기도) 한국과 섭리세계 각 나라를 위해 기



도해 주면서 섭리인들과 새로 전도되어 나오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. 이

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인생들의 연약함이 걱정되었다. “하나님, 인간은 전지전

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에 비하면 그 능력이 10억 분의 1도 안 되게 약하여 늘 

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려서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.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

번씩 변합니다.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며, 하나

님과 함께 뜻을 이루며,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? 인간과 함께 행하시려

면 심정 타서 일하실 수 있습니까?” 하며 구원의 책임자로서 인생들의 연약함

을 알고 앞날이 캄캄하여 심정 태우며 기도했다.

10. 이때 하나님도 성자도 말씀하시기를 “그래도 너희는 나의 상대이니 할 수 

있다!” 하셨다.

11. “전능자 앞에 인간이 약해도 할 수 있다. 인간은 나의 상대이니 할 수 있

다.” 

12. 상대체가 아니면 할 수 없다. 

13. 모든 존재물이 상대체가 되면 약해도 할 수 있다. 

14.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는 약해도 통할 수 있듯이,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약해

도 할 수가 있다. 인간이 하나님의 상대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다. 

15. 가령 큰 바위 앞에는 큰 돌이라도 상대가 아니라서 못 심는다. 나무는 바

위의 상대가 되기에 심을 수 있다. 나무가 크면 바위 옆에 심고, 나무가 작으

면 바위 위에 심는다. 

16. 하나님은 상대체인 ‘인간’을 창조하셨기에 창조 목적을 정녕코 이루신다.

17. 남자끼리는 서로 사랑의 상대체가 아니라서 사랑의 뜻을 못 이룬다. 남자

의 사랑의 상대체는 여자다. 고로 남자의 상대가 되는 여자라면 어려도 부족해



도 성장시켜서 결국 사랑의 뜻을 이룬다.

18.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상대체인 인간을 창

조하셨다. 그러므로 정녕코 뜻을 이루신다. 상대체가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이

다.

19. 성자가 재림하실 때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성자의 상대체이므로 

그 중의 한 명이라도 성자의 상대체가 되면 재림의 역사는 승리한다. 땅에서 

한 명이 성자의 사랑의 상대체가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에 결국 재림의 

역사도 승리하고 말았다.

20. 하나님께서 성자의 상대체가 되도록 성자 분체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

렇게도 중하다.

21. 상대체만 만들어지면 즉시 행한다. 


